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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3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3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대공원 조경과 관리부장 이상국 02-500-7001

조경과장 구동근 02-500-750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5쪽 누리집 http://grandpark.seoul.go.kr

 서울대공원, 다양한 유형의 수준높은 가든 조성으로 시민 눈길 사로잡다

- 다양한 색깔과 화려한 표정으로 관람객 맞이하고자 ’21년부터 정원 지속적으로 조성 중

- 올해, 이끼와 화관목을 중심으로 한 ‘이끼가든’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민눈길 사로잡아

- 앞으로도 색다른 경관 조성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줄 수 있는 가든 만드는데 노력

□ 서울대공원(이하 ‘대공원’)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과 정원을 감상할 수

있도록 2021년부터 ‘꽃의 숲 프로젝트’를 추진, 단조로운 녹지였던

대공원 곳곳을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꽃과 특색있는 정원으로 채워

나가고 있다.

□ 올해는 다년간 정원을 조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층 다채롭고

수준높은 정원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.

□ 첫 번째는 ‘이끼 가든(Moss Garden)’으로 대공원 중앙잔디 광장 주변에 위

치한다. 맑고 푸른 청계산(대공원은 청계산 자락에 위치)의 숲 경관을 모티브

로 조성하였으며, 화려하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신비롭고 평온한

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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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크고 작은 돌을 불규칙하게 배치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경관을

유도하였고, 돌틈 사이사이 서리 이끼와 지피류 그리고 화관목을 심어

기존 공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매력적인 경관을 제공한다.

○ 이끼는 대부분 그늘지고 물기가 있는 곳에 서식하나, 밝은 환경에서도

생육이 가능한 ‘서리 이끼’를 심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

○ 특히, 비오는 날 이끼 가든을 방문하면 더욱 초록하고 선명한 이끼

를 감상할 수 있다.

□ 또한, 수형이 수려하며 4~5월 하얀 꽃이 풍성하게 피는 꽃산딸나무

1주를 독립수로 식재하였는데, 하부 이끼와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들의

이목을 끌고 있다.

이끼가든(Moss Gardens)의 전경과 근경

□ 두 번째는 ‘여유만만(餘裕滿滿)가든’으로 이끼가든 바로 옆에 위치해 있

다. 사람의 성품이 느긋하고 침착함을 뜻하는 단어인 ‘여유 만만’처럼 많은

방문객들이 이 가든에서 만큼은 느긋한 기운을 받고 여유를 가지길 희망하

며 조성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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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가든 안에는 소나무 그늘 하부에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

100m의 데크길과 쉼터를 설치하였으며, 보행로를 따라 아름다운 꽃나무

들을 여유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규격이 크며 수형이 좋은 화관목을 적

정밀도로 배식한 것이 특징이다.

○ 꽃나무들의 토양 높낮이를 다르게 식재하여 방문객이 다양한 방향

에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다.

○ 아울러, 물결모양으로 잔디를 깔아 부드럽고 정돈된 느낌을 연출하였다.

□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 데크쉼터에서 차 한 잔과 함께 고즈넉한 사색

의 시간을 즐겨보기를 적극 추천한다.

여유만만 가든을 감상하는 방문객들

데크쉼터에서 일상의 여유를 찾는 시민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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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마지막은 ‘또바기’ 가든으로 동물원 정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, ‘언제

나 한결같이 늘 푸르른’이라는 순수한 의미를 품고 있는 가든이다.

□ 가든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지 내 기존 식물을 다수 재사용하였다는

것이며, 수형이 불량했던 수종들은 모아 심거나 전정 작업을 통해 가든의

주요 포인트 수종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었다. 이는 예산 절감뿐

아니라 자연을 항상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대공원 직원들의 의지와

자세를 보여준 가든이라 할 수 있다.

□ 또한, 계절별 색다른 경관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월별 개화기를

세심히 고려해 다채로운 식물을 배식하였으며, 맨흙이 보이지 않도록

지피식물로 꼼꼼히 피복하는 등 완성도 높은 가든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

기울였다.

□ 아울러, 산책로 중간중간 통나무의자, 피크닉테이블을 설치하여 이곳에

서는 아름다운 식물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동물들의 생생한 울

음소리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.

‘또바기’정원 전경 포인트목으로 재사용한 철쭉

‘또바기’ 정원 속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 ‘또바기’정원 산책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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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“이번에 조성한 가든은 각 정원이 특색과 느

낌이 다르니 여유롭게 즐겨 보시길 바란다.”며 “앞으로도 대공원만의

색다른 경관을 만들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줄 수 있는

가든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